
글로벌 제약/바이오 M&A 회복세에 접어들어 

• Evaluate Vantage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제약/바이오 기업들의 좋지 않은 영향을 

미치는데 2022년 상반기 13개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, 총 12억5,250만 달러를 조달, 이는 

최근 5년내 최저치로 2012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처음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분석. 

• VC투자 역시 줄어들었는데 지난 1분기 100여개 기업이 9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았으나 

2분기에는 80여개 기업이 38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음. 

• IPO와 VC 투자는 줄었으나 글로벌 M&A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2022년 2분기 

M&A 거래 총액은 250억달러 규모로 최근 5년간의 M&A 거래활동 중간 수준임. 

•  가장 큰 M&A는 5월 화이자가 바이오해븐 파마슈티컬을 116억달러에 인수한 것이었고 그 

다음 BMS가 터닝포인트 테라퓨틱스를 4.1억달러, GSK가 아피니백스와 시에라 온콜로지를 

각각 3.3억달러, 1.9억달러, 할로자임이 안타레스 파마를 9천600만달러로 인수함. 

• 경기 침체에도 불구, 글로벌 제약/바이오 M&A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쪽 분야가 

지속 성장 가능하다는 분야임을 증명, 최근 M&A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. 

• 글로벌 업체들의 M&A는 국내 업체들의 파이프라인이 재조명 될 수 있는 이벤트라 판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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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2분기 글로벌 빅파마 상위 M&A 5건 

자료: 약업신문, Evaluate Pharma, SK증권 정리 

Acquirer Target Status Deal terms

Pfizer Biohaven Pharmaceutical Holding Open $11.6bn in cash up front

Bristol Myers Squibb Turning Point Therapeutics Open $4.1bn in cash up front

GSK Affinivax Open
$2.1bn in cash up front
(total deal value $3.3bn)

GSK Sierra Oncology Open $1.9bn in cash up front

Halozyme Therapeutics Antares Pharma Closed $960m in cash up fron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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